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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의 저자는 중앙아시아의 범위를 제법 넓게 설정해 놓았는데, 말하자면 카스피

해에서 시베리아까지 중앙아시아에 속한다. 이 광대한 지역을 관통하면서 중앙아시

아를 하나의 벨트로 묶는 것이 바로 이슬람이다. 한국어 번역본 표지에서 “이 책은 이

제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서구인들에 의해 종종 왜곡되었던 중앙아시아 

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의 종교와 문화실습에 대해 내국인 학자가 최초로 밝힌 연구서”

로 소개되고 있다.  

중앙아시아의 이슬람과 소련 통치 하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역사적 개괄에 이어 제

2장에서 유목문화의 샤머니즘을 다룬다. 무당이 어떻게 되는지, 중앙아시아에서 여

성과 샤머니즘의 관계가 어떤지를 피력하고 샤머니즘과 이슬람교를 상호 비교한다. 

제3장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수피즘을 다루는데, 수피즘의 역사적 발전을 개관하고 중

앙아시아 수피의 중심 종단을 소개한다. 제4장에서는 여성 수피즘을 본격적으로 다

루면서 여성 수피 시인들과 그들이 쓴 가잘 형식의 시를 소개하고 해석한다. 제5장에

서는 수피 전통과 관계있는 종교적 지식과 지식의 전승을 다루면서 장인과 도제를 의

미하는 우스타드와 쇼기르드의 지식 전수 내지 전승 방법, 전문길드와 전문 음악인 

양성을 사례로 든다. 제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수피 음악과 여성 가수들을 소개하고, 

제7장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샤머니즘과 수피즘의 관계를 규명하며, 제8, 9, 10장에서

는 각각 여성공동체 내 악기와 춤, 여성 민속 수피즘, 각종 여성 의례를 다룬다. 마지

막으로 제11장에서는 투르크어 사용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여성 의례들을 선보

이면서 여성 의례와 음악의 상관성을 설명한다. “중앙아시아 여성 수피 종교인의 의

례연행에 따른 전통예술과 전승에 대한 최초의 민족지”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책은 중

앙아시아의 역사나 종교, 이슬람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필독서에 해당한다.


